
KIOST, 바이오에탄올 상업화 시동
엠에스, 당화기술 이전으로 대량생산 기대 … 5년간 공동연구 추진

한국해양과학기술원(KIOST)은 당화(糖化) 기술을 해양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 엠에스에게 이전했다고 밝

혔다.

당화 기술은 바이오에탄올(Bio Ethanol)의 원료인 해조류에 함유된 전분 등 다당류를 물리적 작용에 따라

가수분해해 단당류로 전환한 후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이다.

단당류는 발효하면서 효모의 에너지원으로 전환되고 2차 부산물로 에탄올을 분리한다.

이전 기술은 식물계 원료를 당화시킬 때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 해조류를 고압 액화시킨 뒤 생산

된 가수분해물을 효모로 발효시켜 바이오에탄올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당화기술은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발효억제 물질 농도를 최소화함에 따라 효모의 생존율을 높이

고 발효 및 에탄올을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은 당화기술을 활용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해양과학기술원과 엠에스는 앞으로 5년간 바이오에탄올의 상용화를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.

해양과학기술원은 2011년 안산에 40톤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실증실험장을 마련했으며 지방과 탄수화물 함

량이 높은 10여종의 미세조류를 고밀도로 배양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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